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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2010: 미국 오레곤주립대(Oregon State University) 연구조교수

○ 2010~ : 서울대학교 지구환경과학부 조교수 

전문 연구분야

○ 기후변화, 빙하학, 온실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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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요약

Nature Communications지 발표 논문 요약

논문명: 남극 싸이플돔 빙하코어를 이용하여 발견한 최근 빙하기 동안 

대기 이산화탄소 농도의 두 가지 변화 양상 (Siple Dome ice 
reveals two modes of millennial CO2 change during the last ice 
age)

급격한 기후변화 기간에 대하여 대기 이산화탄소 농도변화를 복원하

는 것은 기후-탄소순환 되먹임효과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이전 

연구에서는 그린랜드가 오랜 기간 동안 추웠던 아빙기 동안 남극온도

와 대기 이산화탄소 농도가 함께 증가한다는 것이 밝혀졌다. 그러나, 

이러한 연관성이 그린랜드에서 있었던 모든 아빙기 동안에 적용되는 

지 확실하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남극 싸이플돔 빙하코어를 이용하여 

최근 빙하기동안 대기 이산화탄소 농도 변화를 고해상도로 복원하였

다. 연구결과, 그린랜드에서의 짧은 아빙기 동안에는 대기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했는데, 이것은 짧은 아빙기 동안

의 기후교란이 탄소순환에 변화를 일으킬 만큼 크지 않았다는 것을 

암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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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하코어를 이용한 온실기체 농도복원: 인류활동에 의한 대기 이산화탄소 농도 증가가 

기후변화의 주원인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이산화탄소 농도의 조절기작 및 온

실기체-기후변화 연결성은 아직 분명히 밝혀져 있지 않다. 정확한 대기농도 측정은 

1950년대 후반부터 이루어져 왔으나, 측정된 기간이 짧아서 이산화탄소의 거동을 

연구하는데 한계가 있어 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1980년대에 들어 

빙하에 포집된 과거 공기를 이용하는 방법이 개발되었다. 남극과 그린랜드에서 시

추한 빙하코어 공기방울에서 과거의 공기를 추출한 후 농도를 측정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연구의 가장 큰 성과는 과거 80만년 동안 이산화탄소 농도가 빙하기/간빙기 

기후변화와 맞물려 함께 변했다는 것을 확인한 것인데, 온실기체 농도 – 기후변화

의 관련성 연구에 큰 발판이 되었다. 그러나, 대기 온실기체 농도 조절 메커니즘과 

수 천년 또는 더 짧은 시간규모에서의 대기 온실기체 농도와 기후와의 관련성은 아

직 명확히 밝혀져 있지 않다.

급격한 기후변화/아빙기: 빙하 얼음의 산소 및 수소 동위원소를 이용하여 최근 빙하

기 동안의 온도자료 복원한 결과, 그린랜드에서 약 수 천년 간격으로 급격한 온도 

상승 (약 섭씨 10도)과 급격한 온도 하강이 반복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 후

에 남극빙하를 이용한 온도 복원이 이루어졌고, 그린랜드 온도가 하강한 기간(아빙

기) 동안 남극 온도는 상승하였고, 반대로 그린랜드 온도가 상승한 기간(아간빙기) 

동안 남극 온도가 하강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러한 북반구-남반구 간의 기

후연결성은 해류순환 변화에 의해서 조절되었다는 것이 일반적인 학설로 받아 들여 

지고 있다. 아마도 북대서양에 담수가 유입되면서 심층수 형성이 약화되고,  북쪽으

로 이동하던 따뜻한 바닷물이 차단되어 북대서양 인근 기온은 하강하였지만, 남극

에서는 오히려 북쪽으로의 열에너지 이동이 줄어 남극온도가 상승한 것으로 해석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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